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석유가격, 정유기업 폭리 아니다?
KEEI, 가격조정 비대칭성은 일반적 … 폭리․불공정행위 단정 힘들어

기름 값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,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현상을 정유기업의 폭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

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월12일 연구원 홈페이지의 주요정책 현안이슈 코너를 통해 국내 석유 가격에 대한 견

해를 제시했다.

실제로 것으로 1997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휘발유 가격조정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

발견해 <휘발유 소매가격 결정에 관한 보고서>를 발간한 바 있다.

휘발유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원료인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

때 더 크고 빠르게 반응하는 현상이다.

그러나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적 조정을 곧바로 정유기업의 폭리나 불공정행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

했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“미국 시카고대학 펠츠만 교수의 연구에서도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은 석유제품뿐

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도 나타나는 등 매우 일반적인 현상”이라며 “정유기업의 폭리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

려면 경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”고 말했다.

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에는 적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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